
제주4 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

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

됐다.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

전체회의를 열고, 제주4 3사건 진상

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

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

결했다. 4 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

의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

의만을 남겨두면서 2월 임시국회 내

법안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.

이날 여야는 전체회의 시작 전 사

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 를

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. 이에 행

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

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

회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변경하고,

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시 전문가

를 결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

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.

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행

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(더불어민주

당 제주시을)은 전체회의에서 개정

안이 의결되자 여야 합의 처리로 4

3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

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과거

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

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.

국회=부미현기자 bu8385@ihalla.com

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

결과 전체 도민과 성산읍 주민 간 찬

반 의견이 엇갈렸다. 전체 도민 여론

조사에서는 제2공항 반대가, 성산읍

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제2

공항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. 이로써

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제2공항 정책

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제주도

와 국토교통부, 도의회 등 지역 사회

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.

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

회 소속 9개 회원사(제민일보 제주

일보 제주CBS 제주MBC JIBS

KBS제주 KCTV제주방송 연합뉴

스)는 18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

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

히 발표했다. >>관련기사 2 3면

이번 조사는 도 기자협회의 의뢰를

받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

(이하 갤럽)과 엠브레인퍼블릭(이하

엠브레인)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

전체 도민(성산읍 주민 포함)과 성

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,

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 면

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조사 결과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

한 갤럽 여론조사에선 제2공항 반대

가 47.0%, 찬성이 44.1%로 오차범위

내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. 나머지

6.1%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

거절했으며, 2.7%는 어느 쪽도 아니

다고 답했다.

엠브레인이 실시한 전체 도민 대

상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

많았다. 단 제2공항 반대가 51.1%,

찬성이 43.8%로 나타나, 갤럽과 달

리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

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우세했다. 나

머지 3.5%는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

을 거절했으며, 1.6%는 어느 쪽도 아

니다라고 답했다.

성산읍 주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

는 두 기관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

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.

갤럽 조사에선 찬성이 64.9%, 반

대 31.4%로, 엠브레인 조사에선 찬

성 65.6%, 반대 33.0%로 두 기관 조

사에서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

갑절 가량 높았다.

모름 응답 거절은 갤럽이 1.8%,

엠브레인이 0.4%였으며, 어느 쪽도

아니다라는 답변은 갤럽이 2.0%, 엠

브레인이 1.0%였다. 한편 전체 도민

여론조사 표본 수는 갤럽의 경우 제

주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2019명

(95%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±2.2%

포인트)이고, 엠브레인이 2000명

(95%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±2.19%

포인트)이다.

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 표본 수는

갤럽의 경우 성산읍 거주 만 19세 이

상 남녀 504명(95% 신뢰수준에 표

본 오차±4.4%포인트), 엠브레인이

500명(95%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±

4.38%포인트)이다. 따라서 이번 조

사는 전체 도민과 성산읍 주민을 포

함해 총 5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

다. 통계보정은 2021년 1월말 행정

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

준으로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치

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밖의

자세한 사항은 한라일보사나 중앙선

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

참조하면 된다. 이상민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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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공항, 도민 반대 -성산 주민은 찬성 우세

도민

성산

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이재명 1위

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

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

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쟁 후

보들을 제치고 오차 범위 밖에서

1위를 달렸다.

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

협회 소속 9개 회원사(제민일보

제주일보 제주CBS 제주MBC

JIBS KBS제주 KCTV제주방

송 연합뉴스)는 여론조사 전문기

관인 한국갤럽(이하 갤럽)과 엠

브레인퍼블릭(이하 엠브레인) 의

뢰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

함께 실시한 정치 여론조사 결과

를 18일 발표했다.

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여론

조사 기관에 상관 없이 이재명 지

사가 가장 높았다.

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

20.8%의 지지를 얻어 이낙연 더

불어민주당 대표(10.9%), 윤석열

검찰총장(3.9%), 안철수 국민의

당 대표(3.6%), 원희룡 제주지사

(2.9% 국민의힘)를 오차범위 밖

에서 따돌렸다.

엠브레인 조사에서도 이재명

지사(22.0%), 이낙연 대표

(13.0%), 윤석열(5.7%) 총장 순

으로 선호도가 높았다. 다만 엠

브레인 조사에선 원희룡 지사와

안철수 대표가 3.9% 동률을 이

뤘다.

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

가장 높았다. 갤럽 조사에서 각

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

(41.0%), 국민의힘(16.1%), 정의

당(5.7%), 국민의당(4.2%), 열린

민주당(3.7%) 순이었으며, 엠브

레인 역시 더불어민주당

(40.6%), 국민의힘(18.2%), 정의

당(7.1%), 국민의당(5.3%), 열린

민주당(5.0%) 순으로 높았다.

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

서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

좋은 지를 물은 결과 여당 후보

당선을 원하는 응답이 많았다.

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

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는 응답이

여론조사 기관 별로 43.2%(갤럽)

와 39.8%(엠브레인)로 나타나 가

장 높았다.

다만 갤럽조사에선 제3후보

당선을 원한다 가 22.6%, 야당

후보 당선을 원한다 가 21.6%로

2 3위를 이었지만, 엠브레인 조

사에선 두 응답이 똑같이 23.0%

를 기록했다.

현 정부 국정 수행도 조사에선

긍정 평가가 앞섰다. 갤럽의 경우

잘한다 는 응답이 46.6%, 잘못

한다 는 응답이 35.1%였으며, 엠

브레인의 경우 잘한다 가 54.9

%, 잘못한다 가 39.6%로 나타나

두 기관 모두 긍정 평가가 우세했

다.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

기관 별로 만 19세 이상 제주도

민 각각 2000명과 2019명을 대상

(성산읍민 대상 별도 조사 결과

는 배제)으로 실시됐다.

여론조사와 관련 그 밖의 자세

한 사항은 한라일보 홈페이지 또

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

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


